
마음의 본성은 무조작의 본연 그대로다. 그런

데 이를 방해하는것은 바로 한 생각 허망한 마음

이다. 그래서 ①‘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했으며

②‘다만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

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③마조도

일(馬祖道一) 선사시중(示衆)의내용가운데“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생사의 뿌리가 되니,

다만한생각이없기만하면, 곧생사의뿌리를없

애는 것이니라”라고 모두‘한 생각이 없기만 하

면’본연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도(道)

를닦는것이다. 이한생각을없애는수행이바로

무심공부다. 이 망념을 없애는데 회양선사는 8년

이 걸렸다. 그런데 마조선사의 시중의 내용이 수

행자와 문답을 통해 바로 망념을 없애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조사의 언구(言句)가 바로 망념을

제거하는것이므로살(殺)이있고, 망념이제거되

고 진심(眞心)이 현현하여 작용하는 활(活)이 있

다. 따라서 선사와 수행자의 선문답 속에서 선사

의언구에주의해야한다. 선사의언구에도제1구,

제2구, 제3구의 경계가 있다. 제1구에서 깨치면

조사선(祖師禪)이고제2구에서깨치면여래선(如

來禪)이며제3구는의리선(義理禪)이라고한다.

조사의 제1구는 활인검(活人劍)이며 제2구는

살인도(殺人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1구의 조

사선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다. 임제선사가 설하는 마음의 본성인 심청정

(佛), 심광명(法), 걸림 없는 청정한 빛(道-無碍

淨光)을 제1구에서 깨달으면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같이망념이전혀없어무념이다.

제2구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여래선이다. 이

제2구에서 깨달으면 물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

다. 제3구는본분진여(本分眞如)를문자로이해하

는건립문자(建立文字)의의리선이다. 이제3구에

서 깨달으면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래

서선사는수행자의수행경계를따라서코칭하는

선사의언구가달라진다. 대표적인것이임제선사

의 사료간(四料揀)이다. 임제선사는 수행자를 코

칭하는 방편으로 사료간을 제시한다. 사료간이란

네가지를헤아려가려낸다는뜻이다.

①탈인불탈경(奪人不奪境): 사람은 빼앗고 경

계를빼앗지않는것은제3구에해당것으로아직

언어문자에메어있는수행자에게쓰는방법이다.

②탈경불탈인(奪境不奪人): 경계를 빼앗고 사

람을 빼앗지 않는 것은 제2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어문자를떠난수행자에게쓰는방법이다.

③인경구탈(人境俱奪):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

앗은 것은 역시 제2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립문

자의 경계에서 마음의 본성인 진여에 들어가게

하는단계로수행자에게쓰는방법이다.

④인경구불탈(人境俱不奪): 사람과 경계를 함

께 빼앗지 않는 것은 제1구에 해당하는 경계로서

출격(出格)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계에 와 있는

수행자에게쓰는방법이다.

사료간의사람과경계에대하여임제선사(臨濟

禪師)의 스승인 황벽희운(黃蘗希運) 선사는〈전

심법요〉에서“범부(凡夫)는 경(境)을 취(取)하고

도인(道人)은 심(心)을 취한다. 심경쌍망(心境雙

忘)이 곧 진법(眞法)이다. 경(境)을 망(忘)하는

일은오히려쉬우나심(心)을망(忘)하는일은지

극히 어렵다[至難]”고 한다. 보조국사는 이 사료

간을 민심존경(泯心存境)-민경존심(泯境存心)-

민심민경(泯心泯境)-존심존경(存心存境)으로 표

현하고 깨쳐가는 수행단계로 진심직설(眞心直

說)에서제시하고있다.

후대로 내려오면 달마가 혜가에게 던진 질문의

언구, 육조(六祖)가 회양에게 던진 질문의 언구,

그리고 이름 있는 조사스님들의 언구가 송대(宋

代)에 오면서 형식화, 유형화, 공식화되기 시작했

다. 이 조사의 언구를 공식화한 것을 공안(公案)

이라고 하고, 이 공안의 핵심을 화두(話頭)라고

하며, 이를 참(參)하면 깨닫는다. 그래서 조사의

공안이 깨침의 열쇠가 되는데 1,700가지나 된다.

이 조사(祖師)의 언구를 참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바로화두참구법이다.

물론 무심(無心)공부는 반드시 화두를 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화두참구법인 간화선은 대혜

선사 이전에는 없었던 수행방법이다. 공을 관하

고 선정에 드는 것을 비판했지만 후대에 도리어

화두를 간(看)하고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 되

는 타성일편의 화두삼매를 드는 일이 생긴 것이

다. 따라서 이 간화선도 사마타와 위빠사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각국사어록에 간화일문(看

話一門)에 정혜쌍수(지관쌍수)가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무심공부의 망념제거는 붓다의 수행법에도 그

대로 이 망념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붓다의 깨달

음의 내용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다른 이름은

곧 보리(菩提), 법계(法界), 진여(眞如) 등이 있

다. 따라서 몸(身)과 감각(受)과 마음(心)과 현상

(法)을 관찰하더라도 연기의 다른 이름인 (無常

卽空)를관찰하도록한다. 무상을관하고있을때

는 신-수-심-법이 공하고 망념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인 본래면목이 그대로 드러나

는 것이다. 무상즉공을 통하여 굳이 조작할 필요

가 없는 것이다. 수행의 시작도 무상즉공이요 그

끝도 무상즉공이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치의오차도없다.

붓다가 부정한 수행법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은 사고의 작용을 끊어

없애는 수행을 부정한다. 그래서〈육조단경(六祖

壇經)〉에서“수행자가 마음을 허공같이 하여 앉

아 있으면 생동감을 잃는다. 생동감을 잃은 마음

은 분명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로 무기공(無記

空)에떨어지게된다”고설한다. 선정의힘으로써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써 무기(無記)

를 다스려야 하는데 밝은 혜가 없으면 혼침하여

무기의 상태에 떨어진다. 무기공은 무지 무명이

다. 마음을 소멸시켜 생각을 없게 하면 지혜가 일

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육조단경〉에서“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무념(無念)이라 여겨 생각을 끊으려고 해서

는 안 된다. 그것은‘생각 없음’이라는 개념에 묶

여있는것으로한쪽으로치우친견해[邊見]일뿐

이다”라고 하여 무념이라고 하여 생각자체를 소

멸시키는 것은 무명이라고 설한다. 생각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외도수행이다. 이는 지혜가 생

기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념은 단

지탐진치로오염된생각(망념)이없을뿐이다.

혜능 스님은〈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

無所住而生其心), 응당머무는바없이그마음을

쓰라는 경구에 즉각 깨달음을 얻었다. 즉 허망한

망념에 의해 지어지는 삼계 속에서 살면서도 삼

계의 마음을 짓지 않는다. 겉으로는 삼계를 짓는

것 같아 보여도 응무소주이생기심 하고 있는 한

에는 매순간 삼계의 마음이 없다. 무아가 진실이

지만 붓다도‘너’‘나’라고 분별한다. 그러나 그

것은 세속의 관습에 따를 뿐, 진실이 여전히 무아

이듯 그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인 생

각이 중생을 위하는 작용으로 바뀐다. 지혜가 없

으면 생각은 망념이 되어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면 생각 생각이 불생불멸

하는 모두 진여의 작용이라 세간에서 삼계를 지

어도 모두 진여의 모습이므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망념이고 대상에 머

물지 않는 기억은 정념이며 지혜이다. 명심할 것

은 사고의 작용 즉, 생각을 없애는 수행은 외도의

수행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잘못된

기억인망념을없애도록해야할것이다. 

3. 자비 수관

21세기는 풍족한 물질문명시대를 지나 안으로

마음을 닦는 명상의 시대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상위계층에서부터 30~40여 년 전부터 명상바람

이 불어서 지금은 다양한 명상법이 존재한다. 앞

서 말한 바 있는 조사선의 돈오법이 최상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최

적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시대에는

지구 온난화, 테러, 전쟁 등을 완화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명상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심성이 각박

하고 탐욕과 분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자

비심이다. 자비심을 드러내고 증장시킬 때 테러

와 전쟁이 줄어들고 탐욕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사라질 것이다. 자비심의 싹을 키우고 증장시켜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슬픔과 해치고자하는 마음

을 줄이고 없애는 명상으로 자비선이 있다. 자비

선 가운데 자비수관은 무상(無常), 고(苦), 무아

(無我)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고 세속의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어 생로병사가 없는 본연의 마음자

리인 열반과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명상이다. 이

명상의 궁극은 보리심을 일으켜‘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의고통을구제하는것이다.

자비수관은 자비심을 중심에 두고 몸을 주된

관찰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감각, 의식, 현상을

관찰하는데 나타나는 명상의 경계를 자·비·

희·사 사무량심과 무상·고·무아·열반(공)

사법인의 상응하는 수행단계를 갖추고 있다. 자

비수관은 정념으로 삼법인을 관찰하고 삼해탈문

에 들어가 열반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비공관은 사무량심을 보리심으로 확장하여 일

행삼매 속에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어 깨달

음을 얻고 궁극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자비선은 오로지 붓다의 가르침에 바

탕을 둔 정통 수행법으로서 잘못된 수행법이나

극단적인 수련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깨달음에이르는행복한길이다. 

사고작용끊는수행은깨달음없다

마음의본성은본연그대로

허망한생각이마음방해해

조사의언구로망념없애고

공함알아본래면목찾아야

지운스님의자비선명상

〈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선원장〉

2. 자비선 명상
3) 무심공부

Meditation A16제 1194 호 2018년 4월 25일수요일 / 불기 2562년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처명)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䤎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䤎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䤎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䤎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䤎(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䤎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䤎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의성신·금강신)을배우고익혀서몸과마음을닦아위로는
깨달음을구하고아래로는중생을이롭게하고제도하는데원력을세워서수행정진하실분
■입 문 : 초보입문자의기맥을직접열어주고발공능력까지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전부살아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부터발끝까지온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개인지도(면접상담후 결정) ■등록번호: 138-50-00260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페이스북에서‘SungHoPark’(처명선광)검색


